
역대상 개관 

 

1. 개요 

역대상(Chronicles 1)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신앙적 관점, 

예배 중심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포로기 이후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성전과 예배의 회복의 당위성을 선포합니다. 

 

2. 저작 연대 

 기원전 450~400 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페르시아 통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역대기서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동시대 혹은 직후의 산물로 평가됩니다. 

 

3. 저자 

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저자 또는 편집자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 단일 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적 성향을 가진 역사 신학자/편집자가 다양한 역사 

자료(사무엘서, 열왕기, 왕조 연대기 등)를 사용하여 예배 중심적, 언약 중심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4. 기록 목적 

역대상은 단순한 역사 복습이 아니라, 예배 회복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신학적 역사입니다.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초라하고, 왕은 없고, 민족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대상은 외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다. 다윗의 왕국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 

 

5. 단락 구분 

구분 본문 

1–9장 족보: 아담 → 열두 지파 → 사울 → 포로 귀환자까지 

10장 사울의 죽음 (간략하게 처리) 

11–12장 다윗의 왕위 등극과 초기 지지자들 

13–16장 언약궤 운반과 예루살렘 정착 → 예배 회복 

17장 다윗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 

18–20장 다윗의 군사적 정복과 왕국 확장 

21장 다윗의 인구 조사 → 성전 터 준비 

22–29장 성전 준비와 조직, 솔로몬에게의 위임, 다윗의 유언과 죽음 

 

6. 중심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기업 삼으셨도다.” (역대상 28:4) 

“성전을 건축할 자는 솔로몬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8:10) 

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분이며, 다윗 언약과 예배 중심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구속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다윗 언약의 강조 

 삼하 7 장과 평행되는 역대상 17 장은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아적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② 예배와 제사 중심 공동체 

 레위인과 제사장, 성가대, 문지기 등 성전 봉사의 조직과 질서를 매우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단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배가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③ 선택과 회복의 족보 신학 

 9 장까지 장대한 족보는 단지 혈통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구속사를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 이것은 남은 자 신학과도 연결됩니다. 

④ 다윗의 죄에 대한 침묵 

 밧세바 사건을 포함한 다윗의 큰 죄가 생략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된 다윗”의 모범적 신앙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역대상 해석 

① 언약 신학의 확장 

 역대상은 다윗 언약을 단순한 정치적 왕조 유지가 아닌, 영적 왕국의 기초이자 

메시아 언약의 통로로 강조합니다. →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로 향하는 

구속사적 해석을 돕습니다. 

② 예배 중심 교회론의 뿌리 

 제사장 제도, 찬양대, 레위 봉사 등은 교회 예배와 봉사의 원형적 모델로 

받아들여집니다. 

 개혁주의는 예배의 질서와 말씀 중심 구조를 중시하며, 역대기의 예배 회복 강조는 

이를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웁니다. 



③ 회복 공동체의 신학 

 역대상은 포로 귀환자 공동체에게 “비록 초라하고 약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소망을 부여합니다. 

 이는 오늘날 환란 중인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사명이 됩니다. 

 


